
광주양림동포도나무갤러리에서

열리는 RAISE THREE FIN

GERS! 미얀마민주주의를위한

예술적연대전에서는전세계인들이제작한250여점을만날수있다.

▲광주민미협주최로5 18민주광장에서열리는 오월

광장미술전

▶위드미안마전에걸린 우리의영웅

#

#

광주민미협 오월미술제

광주미술인들의 아름다운 연대 2021오월미

술제가 5 18 민주광장과광주시내갤러리에서

열린다. (사)민족미술인협회광주지회가 주최하는 오

월미술제는지금까지 33회째이어오며다양한기획으

로진행됐다.올해는대표적인행사인오월전과함께9

개갤러리들이다양한주제로5 18민중항쟁주제의전

시를열고있으며 5 18민주광장에플랫폼야외전시장

을마련했다.

오는 30일까지 연대로평화를펼치다를주제로열

리는 오월광장미술전에는 9개연대전시에서만나는

일부작품이소개되며 오월, 봄혁명을위하여 섹션에

는미얀마민주주의를위한국내외작가들의작품과함

께미얀마현지작가들의생생한작품을만날수있다.

부대행사도열린다. 19일오후 2시에는연대전시참

여기획자와작가들이 오월과나의미술을주제로광장

릴레이토크를진행하며 23일에는오월길걷기행사가

열린다.또망월동민주묘역에서는시민참여 설치미술

길이되는사람들전(27일까지)을만날수있다.

오월전 오월, 봄전은 18일까지예술의거리무등갤

러리에서열리며오월미술제에서제공하는가이드북을

들고스탬프미술투어를진행하는연대전시도만날수

있다. 이강하미술관 비단길-물질은 존재하지 않는

다 ,오월미술관 보루_예술이된노무현 ,광주여성전

시관 오월여성-평화를품다 ,갤러리생각상자 오월의

자화상-부마에서 광주까지 , 메이홀 타오르는 마음,

내버려진 영혼 , 양림미술관 전언(傳言)_ 오월항쟁

41주년기념 판화전 , bhc갤러리27번가 삼풍백화전

등이다.

전남대박물관 위드미얀마(withmyanmar)전

전남대는 1980년 오월 항쟁의 역사적 장소다.

민주주의를 외치며 학교를 빠져나온 학생들의

행렬은전남도청으로이어졌고,그물결은대한민국민

주화를이끌어냈다.그런점에서미얀마민주화를지지

하는연대전시가 1980년대민주열사들의기념비와자

료가보관된전남대에서열리는것은행사를준비한정

금희전남대박물관장의말처럼 1980년전남대학교에

서시작된민주주의의행렬이머나먼타국에서희망의

메시지가되어회귀한다는점은참으로상징적이다.

오는 6월 7일까지전남대학교용봉관 2층대학역사

관에서는미얀마예술가들과함께하는민주화지지연

대전시 위드 미얀마 (with myanmar)전이 열린다.

전시는메이홀과갤러리생각상자에서열렸던 망고나

무숲을흔드는불바람 등을아우르는기획이다.

이번 전시에서는미얀마작가 20명(국내 거주 3명,

미얀마거주 17명), 해외작가 7명, 국내작가 43명등

총 100점의작품이전시된다.

미얀마의 70대 예술가에서부터 청년작가들까지 국

가폭력에대한상흔, 민주화와평화에대한열망등을

담은저항미술작품을통해투쟁현장의생생한목소리

를전달한다.미얀마작가의작품들은작가의신변보호

를위해무기명처리되고작품만소개된다.

포도나무갤러리 RAISE THREE FINGERS!미

얀마민주주의를위한예술적연대

RaiseThreeFingers 는미얀마예술가와창

작자들이시작한캠페인으로2021년2월1일군사쿠데

타로인한미얀마인권위기를알리고전세계예술공동

체의 연대를 하나로 모으기 위한 운동이다. 그들에게

세손가락을드는행위는 폭력에대한저항과연대,

미얀마의민주주의를지키기위한호출이었다.그들은

세계가연대, 미얀마를위해세손가락의상징을보여

주기를요청했고이에호응해전전세계의창의적인예

술가공동체는세손가락경례를사용해정의와자유에

대한자신만의목소리를내기시작했다.

광주 양림동 갤러리 포도나무(백서로 79-1)는

RAISE THREE FINGERS!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

한 예술적 연대전을 오는 6월12일까지 진행한다.

RaiseThreeFingers 캠페인을주도하는그룹과협

업해그동안온라인에올라온창작작업들을소개하는

기획으로전시장에서모두250여점의작품을프린트와

영상으로만날수있다.

전시에는군부의인터넷차단에도불구하고업로드

된 50kb미만의이미지를출력한미얀마예술가들의작

품들과함께, 바디우카오, 콕데이먼등전세계예술가

들이미얀마민주화투쟁을지지하고연대하기위해올

린작품,광주민미협회원들의작품이함께내걸린다.

문의062-655-7900.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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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책방에서만나는광주5 18.

1980년당시광주시민들에게큰힘이돼주고 5 18

민중항쟁이확산할수있도록기폭제역할을했던공간

가운데하나가녹두서점이다.지난 1977년문을연녹

두서점은1981년전두환정권에의해강제로폐업할때

까지독서운동활성화와민주화운동에기여했다.

40년이흘러녹두서점의정신이광주곳곳에서되살

아난다.

동네책방이5 18기념재단과함께 오월서가를매개

로광주정신의숭고한뜻을기억하고공유하는의미있

는행사를마련해눈길을끈다.

먼저 5 18민주화운동과미얀마민주화운동이야기를

담은 오월서가,광주굿즈전이 18일부터 7월 19일까

지동네서점 9곳에서열린다. 이번전시는 5 18기념재

단이주관하고광주독립서점파종모종이기획했으며

비영리단체 오늘산책이운영한다.

참여서점은동네책방숨,예지책방,러브앤프리, 사

이시옷,연지책방, 파종모종, 산수책방꽃이피다, 소년

의서, 책과생활등모두 9곳. 이들서점에서는광주의

시계탑, 미얀마 시민저항 상징인 세 손가락을 활용한

이미지포스터, 책보자기, 자수키링, 향낭등을활용한

전시가진행된다.

지난해에는시와소설, 에세이, 그림책속에새겨진

5 18의기억을문장으로만나는전시를열어호응을얻

은바있다. 당시동네책방은일상에서스며들게하는

다양한책을소개하고책안의문장들을나누며광주의

오월정신을시민들과함께기렸다.

올해 오월서가의또다른행사는오월관련다양한

자료를비치해그정신을공유하고나누는데초점을맞

췄다. 5 18기념재단이지난해부터광주13곳동네책방

한켠을따로마련해 박관현평전 , 광주의오월을걷

자 등오월관련책을비롯해기념품등다양한자료를

비치해시민들이직접보고읽으며광주의숭고한정신

을나누도록기획했다.

올해는광주 13곳, 광주외지역 35곳등전국 48곳

동네책방이관련프로그램을준비하고있다. 오는 6월

말부터광주동네책방을비롯해전국의동네서점에서

프로그램이진행된다. 광주참여책방은문학서점, 동

네책방 숨, 예지책방, 러브앤프리, 사이시옷, 리을피

읊, 파종모종, 산수책방 꽃이피다, 소년의 서, 지음책

방, 책과생활, 책인클래스, 인공위성 등 13곳이다. 문

의062-360-0532. /박성천기자skypark@

동네책방숨

예지책방

러브앤프리

사이시옷

연지책방

파종모종

산수책방꽃이

피다

소년의서

책과생활

오월,광주와미안마를노래하다.

5 18 41주기를맞은올해문화계는 2021년의광주인미얀마와연대하고응원하는목소리들이높다.

미술계역시광주의오월을기억하고미래로나아가는작품들과함께미얀마에연대의손을내미는전시들을준비

했다. 광주와한국의작가들,힘든상황속에서도그림으로투쟁을멈추지않는미얀마작가들,그리고그들에게용

기를전하는세계각국의작가들이작품으로한목소리를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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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서가,광주
18일~7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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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책방 소년의서에마련된 오월서가

41주년


